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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절과 절망으로 외롭고 슬플 때, 누

군가 손을 내밀어 준다면 얼마나 고마

울까. 그로 인해 좌절을 이겨내고 다

시금 세상에 나아갈 용기를 갖게 된다. 

꼭 말로 위로해 주고 해답을 제시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저 곁에서 진심 어

린 태도로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나 혼자가 아

니구나 하는 생각에 저절로 힘이 생긴

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정신

적으로 힘들어 한다. 마

음이 힘든 것인데 대부분 

혼자 힘들어 한다. 사회

와의 단절감에서 오는 우

울증과 다양한 형태의 아

픔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마치 세상에 혼자 버려진 

듯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다. 그때는 그저 따

뜻하게 들어만 준다. 아

픈 사람도 답을 알기에 

단지 공감하고 같이 버텨주기만 하면 

된다. 경청은 사랑의 표현이고 최고의 

사랑이다.

일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남

자, 나를 대여하라’라는 특이한 서비

스업이 있다고 한다. 고객의 의뢰에 따

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주는 

서비스를 한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같이 먹거나 마시고, 의뢰인이 이야기

를 하면 들어주고, 질문하면 짧게 대답

한다. 절대로 먼저 말을 걸지도 않는

다. 도쿄에 사는 모리모토(38세)라는 

청년이 개발한 서비스로 자신의 존재

를 제공하는 것이다. 

모리모토가 가장 많이 받는 의뢰는 

“이야기를 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한

다. 주변에 사람은 많아도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상대가 드문 것이 현실이다. 

실연, 이혼, 어떤 실패 등으로 괴로울 

때,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털어놓는 게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힘들다’고 이

야기하면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공감해

주기보다 지적이나 훈계, 비판이 뒤따

라서 관계가 오히려 틀어지는 경우들

이 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을 때 사람들

은 두 번 다시 볼 일 없는 그를 찾는다. 

생판 모르는 사람, 아무 것도 하지 않

는 사람이 왜 필요한가. 그의 쓰임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한

다. 

자본주의와 개인주의

를 축으로 삼는 현대사회

에서 군중 속의 고독은 

필연이다. 

개인주의로 자유를 마

음껏 누리고 자본주의로 

물질적 소유욕을 한껏 발

산하며 풍요를 얻는 대신 

우리는 단절과 소외를 대

가로 치른다. 

무한 경쟁사회에서 인

간은 고독할 수밖에 없다. 고독에서 벗

어나고 싶을 때, 멋진 식당에 가서 누

군가와 식사라도 하고 싶을 때, ‘식사

하자’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기

도 불편할 때, 사람들은 ‘아무 것도 하

지 않는’ 그를 고용한다.

사람은 다양한 관계망을 그리며 살

았을 때 행복해진다. 온 우주가 연결돼 

있는데 이 자연스러운 이치를 깨고 자

기 삶을 아이와 남편, 아내와의 관계로 

국한시키는 것은 성장을 멈추는 것이

다. 

관계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연결

감을 느낄 때 행복한 것이 사람이다. 

친한 친구와 깊게 연결됐을 때, 나의 

모습이 그 사람 눈에 비쳐서 가치 있게 

느껴질 때 행복하다. 

같이 있어주고 귀 기울여주는 따스

함이 아쉬운 시대이다. 각자 누군가 한 

사람과만 함께해주어도 세상은 덜 삭

막할 것이다.

무공저

경청은 사랑의 표현

무한 경쟁 사회 인간은 단절과 고독

다양한 관계망을 그리며 살때 ‘행복’

종    상

〈청계사 회주〉

지난 12일 청계사 앞마당에서 9시 30분 

영가님들을 위한 백중 회향 관욕기도가 시

작됐다. 관욕기도를 마치고 곧바로 사시기

도로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사부대

중은 지극 정성을 다했다. 

청계사 앞마당은 축제 분위기 같지만 엄

숙한 자세로 기도에 임한 신도들로 가득 

찾으며 각각의 신도들은 소구소원 하는 바

를 마음 깊이 서로의 기도에 힘을 보탰다. 

이날 성행 주지스님은 “백중날은 7월 보

름 스님들 하안거 마치는 날이며, 효를 실

천하는 날이며, 봉사하는 날이며, 마음을 

내는 날이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로 목숨을 잃

고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께 심심한 위로

의 말을 전하며 신도분들도 기도를 통해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조건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영가님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그 믿음을 갖고 기도에 정진하라!”고 법문

을 하고 신도들과 함께 기도 정진에 임했

다. 

이날 청계사 한 신도는 “세상의 가장 짧

은 단어이며 최고의 기도가 엄마 인것 같

다. 목련존자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마도 백중날도 없었을 것이라 생

각된다. 그래서 목련존자게 더욱 감사하

고,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며 엄마, 엄마, 엄

마하고 불러본다. 엄마는 영원히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눈시울을 불혔

다.

이렇게 일 년에 한 번씩 49일 동안 진행

된 2022년 백중기도는 여법하게 마쳤고, 

기도에 임했던 신도들은 뿌듯한 마음을 갖

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절 문을 나서는 것 

같았다. 

 <글 황청량심>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행복한 모습으로 나투실 거란 믿음을 갖고 정진하라!

O……부처님은 일생동안 깨달음에 이

르는 방법의 처방에서 어긋난 적이 없다. 

언제나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상

대방이 가장 잘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처

방해주셨다. 부정확한 지식은 고통을 초래

하지만, 정확한 지식은 도에 이르는 지름

길이다.

O……어리석은 사람이 변비약을 잘못 

복용하여 심한 고통을 당하듯이 정확한 지

식도 없이 행동으로 옮기면 돌이킬 수 없

는 재액을 당하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확한 지식에 의해 열려 있는 눈으로 행

동함으로써 언제나 즐거운 성취 속에서 육

신과 정신을 다스린다. 

O……부처님은 우리 인간을 가장 지혜

로운 중생으로 보고 계신다. 지혜롭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바르고 유익하게 

이끌어 갈 줄 안다는 것이다. 인간이 바르

고 유익한 삶을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나서 늙고 병들

어 죽는 모습을 볼 때, 그것에 대해 방종하

거나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신을 가

다듬어 자신의 삶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깨우쳐 놀라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이 보여주신 평화의 즐거움

으로 향하는 삶으로 향하기 위한 노력에 

열중해야 하겠다.

배가 불러 죽을것 

같이 어쩔줄 몰라

이야기 백유경

80  엉뚱한 약을 먹은 사람

생활의 지혜
옛날 어떤 사람이 변비가 심하였다. 

의사가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관장을 하여야 나을 것이다.” 

그 사람은 관장할 준비를 하고 관장하려 했다. 

의사가 오기 전에 그 사람은 관장약을 먹고서 배가 불러 죽을 것 같이 어쩔 줄 몰라 했다. 

의사가 그 까닭을 이상히 여겨 그에게 물었다. 

“왜 그러는가?” 

그는 대답하였다. 

“아까 그 관장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 죽을 것 같습니다.” 

의사는 그 말을 듣고 매우 나무랐다.

“너는 너무 어리석어 아무 방편도 모르는구나.” 

그리고는 곧 다른 약을 먹여 토하게 한 뒤에야 나았다. 

그리하여 이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해설〉 범부들도 그와 같다. 선관(禪觀)의 갖가지 방법을 닦으려 할 때 부정관(不淨觀)을 익혀야 할 것을 
도리어 수식관(數息觀)을 익히고 수식관을 익혀야 할 것을 도리어 육계(六界)를 관한다. 그리하여 위, 아래
를 뒤바꿔 근본이 없이 한갓 신명만 허비하여 그 때문에 지치게 된다. 좋은 스승에게 묻지 않고 선법(禪法)
을 뒤바꾸어 보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더러운 것을 먹는 것과 같다.

법보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계사보 법보시

를 받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50부：10,000원   100부：20,000원

*법보시 명단
♣ 서울구치소

 박경선 50부, 박유진 150부

♣ 안양교도소  

 일동포장기계 150부 

 김희용 50부, 김정종 50부 

♣ 수원구치소

 김항수 50부, 김영현 50부

 김민준 50부  

♣ 청주여자교도소

 정종순 50부, 김대희 50부

 조용민 100부

♣ 경주 교도소

 이갑숙 50부, 이근혁 50부   

 이고은 50부, 윤석호 50부 

♣ 여주교도소

 손준형 50부, 김윤호 50부

기업은행 109-058786-01-040

(예금주：청계사 출판부)

       

대한불교
조 계 종 청계산 청계사 주지 성행 합장

학업(대학수능) 성취 정진기도

50일 특별기도

•일   시 :  9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108염주 알 꿰기

•동참금 2만원(종무소에 신청)

21일 특별 철야기도

•일   시 : 10월 28일~29일 금요일 (무박2일)

               인덕원 미가참치 앞 출발

•장   소 : 경주 석굴암(철야기도 후 불국사 새벽예불)

•동참금 : 20만원

7일 사중 철야기도

•일   시 : 11월 11일 금요일 

               밤 9시 ~ 12일 토요일 새벽 3시

•철야기도 후 합격다라니 드립니다.

회향기도

•일   시 : 11월 17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 ~ 오후5시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영가님들의 천도를 위한 승무단원의 승무와 장엄 염불로 영가님들의 위패와 봉송계로 회향전송하는 모습. <사진 황청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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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구를 맥연히 타파하고 魂飛噡喪, 죽었

다가 다시 살아 난 것과 같았습니다.

어찌 백 이십근 짐을 놓아버린 것 같을 뿐

이겠습니까?

그날이 신서 삼월 이십이일 小林(달마대

사)기일 이었습니다.

마침 그해 나이가 二十四세라. 三년 기한이 

차서 문득 남명사에 나아가 인가(決)를 구하

고자 하였으나 어찌 炎天을 감당할 수 있었겠

습니까?

모든 고향 사람들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곧 여름이 풀려서야 바야흐로 南明에 이르

러 한바탕 허물을 드리니 室中에 비록 여러 

차례 단련함을 입어서 공안을 분명히 알아서 

또한 사람의 기만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입을 

열면 心下에 아득함을 알게 되어 日用中에 자

유를 얻지 못한 것이 남의 빚(부채)을 갚지 

못한 것과 비슷하였습니다.

바로 제가 하고저 한 바가 있어 종신토록 

시봉하려 하였으나 뜻 밖에 동행인 澤兄이 他

山의 행이 있게 되어 문득 좌하를 떠났습니

다.

乙丑年에 이르러 老化尙이 도량에 계셔 방

부를 지을 때 또 의지함을 얻어 따라 모시고 

천령寺에 나아가는데 중간에서 일간 浩浩寺

(浩浩는 大의 뜻)에 도리어 主를 지었느냐?

질문하심을 입고 “主를 지음니다” 대답하

니 또 묻되 꿈꿀 때에도 主를 짓느냐?

主를 지음니다. 잠잘 때에는 꿈도 생각도 

없고 보고 듣는 것도 없거니 주가 어느 곳에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속에 이르러서는 바

로 대답할 말이 없고 가히 펼 이치가 없었습

니다.

화상이 도리어 부촉해 이르되 오늘부터는 

너에게 불법을 배우기 요치 아니하고 너에게 

고금을 연구하기 요치 아니하니 단지 주리면 

밥 먹고, 곤하면 잠자고 깨면 정신을 가다듬

어 나의 깨달은 주인공은 필경 어느 곳에 있

어 안심 입명할 것인가? 하라 하셨습니다.

비록 믿음을 얻어 미처 이 말씀을 준수하나 

자질이 느리고 둔하여 천천히 밝히기 어려움

을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龍鬒(寺名)의 행이 있을 때 곧 스스

로 맹세하되 일생을 버려 한낱 바보 같은 놈

이 될지라도 결정코 一著子를 명백히 보기 요

한다 하였더니 오년을 지난 뒤 하루는 암자에

서 잠자다가 잠이 깨어 바로 일 (하루)을 의심

했는데 홀연히 함께 자던 道友의 베게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맥연히 의심 덩어리를 

타파하니 그 물속에서 뛰어 나온 거 같았습니

다.

일전에 의심했던 불조의 肴訛(혼잡하여 풀

기 어려운 한) 公案과 고금의 차별인연을 추

억하니 흡사 四州에서 큰 성인(관세음보살)

을 친견한 것 같으며, 먼 객이 고향에 돌아온 

것 같아 원래 단지 엣 사람이라 옛날 행하던 

곳을 고치지 아니했습니다.

이로부터 나라를 편안히 하고 나라를 평정

하여 천하가 태평하여 한 생각도 함이 없이 

온 세계(十方)를 깔고 앉아 버렸습니다.

위에서 고백한 바는 모두 사실 이오니 바라

건대 존자(雪岩)께서는 특히 자비를 드리우

시어 자세히 보십시오.

室中三關(실중삼관)

첫째는 “고일당공(高日當空)에 무소부조

(無所不照)한데 인심피편운차각(因甚被片雲

遮却)고?”라는 문제이다. 즉 “밝은 해가 허공

에 높이 떠서 비추지 아니한 곳이 없는데 무

엇 때문에 조그마한 구름의 가림을 입는고?”

라는 말이다.

둘째는 “인인유개영자(人人有箇影子)하야 

촌보불리(寸步不離)라 인시답불착(因甚踏不

着)고?”란 문제이다. 즉 “사람 사람마다 모두 

그림자가 있어 한 치도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

게 밟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이다.

셋째는 “진대지(盡大地)가 시개화갱(是箇

火坑)이라 득향삼매(得向三昧)하야 불피소

각(不被燒却)고?”라는 말이다. 즉 “온 세계가 

모두 불구덩이이다. 어떤 삼매를 얻어야 타지 

않겠는가?”라는 물음 이다.

다시 말하면, 첫째 질문은 청정본연의 혜일

(慧日)이 번뇌의 구름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

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고, 둘

째는 자기문제(자기인과)를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이며, 셋째는 

생사의 불구덩이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 있겠

느냐 하는 물음이다.

 덕민스님<불국사 승가대학학장>

선요

우리나라 조사선의 전통이 뿌리내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선요(禪要)〉는 중국 남송시

대 임제종의 맥을 이은 고봉(高峰)스님의 법문집으로 강원에서 사집과의 학인스님들이 배우

는 과목이다. 고봉스님은 이 책에서 자신의 수행 경험을 토대로 본래성불(本來成佛)과 순간 

깨침을 말하면서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하근기 사람을 위해 참구·깨침의 방편으로 선을 소

개하고 있는데, 화두를 참구해서 확철대오에 이르는 단계마다 필요한 요소나 경계해야 할 사

항을 설명하고 있다.   〈편집자주〉

청정본연의 혜일(慧日)이 번뇌의 구름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자기인과를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생사의 불구덩이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 있겠는가?

조선시대 세조가 수양대군이던 시절 

아버지 세종의 명으로 자신이 쓴 ‘석보

상절’과 세종이 쓴 ’월인천강지곡‘을 

합한 ’월인석보’는 훈민정음 창제이후 

최초로 나온 불교이야기라고 할 수 있

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묘법연화경 스물여덟 품의 삼주는 세

가지 일이 족한 것이니, 법설주(法說周)

와 유설주(喩說周)와 인연설주(因緣說

周)이다. 법설주는 상근을 입히시니 방

편품이고, 유설주는 중근을 입히시니 비

유품이고, 인연설주는 하근을 입히시니 

화성품이다. 근이야 비록 셋에 벌였으나 

가르치심은 통하게 입히시는 것이다.”

이처럼 ‘화성유품(化城喩品)’은 인

연설주 가운데 부처님의 정설 부분에 

해당한다. 여기서 부처님은 숙세의 인

연을 설명하신다.

아주 헤아릴 수 없이 먼 옛날, 온 우

주의 땅을 모두 아주 가는 먼지로 빻아

서 일천 국토를 지날 때마다 한 개씩 떨

어뜨려서 그 먼지가 다 없어질 때까지

의 숫자와 같은 무수겁 전의 옛날에 대

통지승여래가 있었다. 이 여래는 무수

겁을 정진하여 부처님이 되었는데 출가

하기 전에 16왕자와 함께 살았다. 아버

지가 수행하여 성불했다는 말을 듣고 

왕자들도 수행을 결심하고 아버지 부처

님을 찾아갔다. 대통지승여래 아버지는 

왕자들의 소청을 받고 그들을 위해 사

성제와 십이인연의 법을 설해 주셨다. 

16왕자들이 다 동자로 출가하여 사미가 

되니 전륜성왕이 이끌고 온 팔만억명이 

따라 출가하였다.

대통지승여래가 사미들의 청을 받아 

2만겁 지나서야 묘법연화경을 설하시니 

16사미는 다 수지 하여 통달하였다. 대

통지승여래가 묘법연화경을 8천겁동안 

쉬지않고 설하신 후에 팔만사천겁 동안

이나 선정에 드니, 16의 보살 사미들도 

각기 법좌에 올라 팔만사천겁 동안 법화

경을 설하니 육백만억나유타 항하사 중

생들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었다.

부처님은 자신도 그 16사미 중의 하

나라고 밝히신다. 16사미 보살이 다 부

처님이 되어 각각의 세계를 담당하는

데, 서방의 부처님은 아미타이고 동북

방 사바세계부처님은 자신인 석가모니

라는 것이다.

이어서 부처님은 성문 연극의 이승으

로는 궁극의 열반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일불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하

면서 저 유명한 ‘환상의 성’의 비유를 

설하신다. 보배가 있는 곳을 찾아서 많

은 사람이 멀고도 험난한 길을 나선다. 

그러나 보배를 찾아 길을 나선 많은 사

람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두려워서 더 

가지 못하겠다고 인도자에게 말한다. 

인도자는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여 방

편을 쓴다. 가령 5백리를 목표로 갈 때 

3백리 쯤에 화성 즉 환상의 성을 만들

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쉬

게 한다. 그 화성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

하고 피로를 푼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

들이 완전히 악도를 면하고 보배의 장

소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음

을 인도자는 알게 된다. 그래서 인도자

는 그들에게 지금 쉬는 곳은 환상의 성

일 뿐 궁극의 도달점이 아니며 뒤로 돌

아가자면 3백리를 가야하고 앞으로 보

배가 있는 장소를 향해서 가자면 2백리

만 가면 된다고 말해준다.

이 비유를 설한 부처님은 성문 연각

의 이승들도 지금 얻은 것을 궁극의 열

반으로 생각하면 안된다고 하신다. 그

것은 화성과 같은 과정의 것이니 궁극

의 일불승을 향해서 새롭게 나서야 한

다는 것이다. 이 비유 속에서 부처님은 

길을 안내하는 인도자요 방편으로 화성

을 만드는 도사이다.

하근기대상 전세 인연을 가차해 묘법 전해

‘환상의 성’비유…궁극 향해 새롭게 나서야

仰山老化尙의 법을 이을 것인가 하는 의심을 통한 글

(通仰山老和尙疑嗣書)

『법화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 영축산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경전입니다. 정식 명칭은 『묘법연화경』으로 제목에 연꽃의 

이름이 들어간 유일한 불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힘들고 지

친 말법 시대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법화경』을 수시로 외고, 쓰고, 전하면 

인생살이가 한결 홀가분해질 것입니다. 절망하거나 우울한 것도 우리를 구

속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에는 빠져나갈 문이 우리를 향해 열려있기에 그 문

을 열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 『법화경』 속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중국의 대

표적인 불경연구가 페이융 교수의 저서 『법화경 마음공부』를 중심으로 편

집부에서 정리해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방편의 바다-비유의 가르침

법   화   경

화성유품(化城喩品) 줄거리 <상>

어린이법회

‘더위야 함께 놀자, 신나는 스카우팅!’

불교스카우트 창립10주년 기념행사
다양한 프로그램 즐기며 더위 극복

지난 8월 5~7일 다양한 활동 즐기며 2박3일 동안 한

국스카우트 불교연맹(연맹장 성행스님)이 경남 하동

군 청소년수련원에서 ‘더위야 함께 놀자, 신나는 스카

우팅!’을 주제로 제15회 한국잼버리 화랑서브캠프 겸 

연맹 창립 10주년 기념 캠퍼리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전국의 어린이 불자와 청소년들 100여

명이 신라 화랑도처럼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갈고 

닦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인성을 함양, 건전한 사회인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명상, 108배, 단주 만들기,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실

습, 숲 밧줄놀이, 짚라인, 물놀이, 캠프파이어, 장기자

랑, 레일바이크타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무

더위를 이겨냈다. 

한편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장 성행스님은 청소년 

수련원에서 대만 국제불광회 중화불광스카우트 야

오첸리 집행장과 대만스카우트연맹 창웬신 사무부

총장의 예방을 받고 2023년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스

카우트 잼버리와 관련, 교류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

의했다.

  <글 주향진성>

뉴스&뉴스

‘칠원성군’ 칠석기도 봉행

지난 8월 4일

(음력 7월 7일) 

사시기도 후 산

신각을 비롯해 

각 전각에서 사

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해 칠월칠석 기도를 봉행 회향했다. 기도에 

앞서 주지 성행 스님은 코로나19 종식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간절히 발원했다. 

이어 삼성각 밑에서 정타스님과 원당스님, 원덕스

님의 기도로 동참한 불자들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

이 이 날을 귀하게 여겨 불공과 칠성기도를 드렸듯이 

온 몸이 땀에 다 젖도록 ‘칠원성군’을 찾으며 염주를 

굴리며 소구 소원하는 바를 기도했다. 

기도가 끝날 때까지 스님들은 찬 음료와 수건으로 

간간히 더위를 식히며 불자들이 기도에 몰입할 수 있

도록 힘을 보탰다.  <글 심대덕심>

2023년 수능 100일 기도 입재

긴 장마가 잠시 멈추고 청계산에서 물 흐르는 소리

가 장관을 이루고 있던 8월 10일 사시 예불을 마치고 

설법전에서 주지스님을 비롯해 수험생 학부모 50여명

과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수능 100일 기도를 입재

했다.

주지 성행스님은 “오랫동안 자녀들 뒷바라지 해오

던 중 수능 100일을 앞두고 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력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건강

과 지혜의 가피를 얻자.”라고 법문했다. 

성견스님은 “몸과 마음을 청청하게 하고 뜻을 잘 세

워서 경안하게 기도에 집중하고 반야 지혜를 얻자”라

고 기도 정진 자세를 설명하였다.

신도회장(홍무상행)은 “오늘 입재에는 많이 참석하

지 못했는데 절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절에 익숙하

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텐데 100일 동안 스님과 기도

정진 잘 하시고 신도회에서도 열심히 도와드리겠다”

라고 했다.

매일 사시 예

불과 오후 2시

에 수험생을 위

한 특별 기도는 

원덕 스님의 집

전으로 봉행 되

며 수능 전 50

일 기도, 수능 전 21일 기도(석굴암 철야기도), 수능 

전 7일 사중철야기도, 수능일 과목 시간별 예불이 진

행될 예정이다.  <글 서용화수>

청계사이야기 인쇄소 (경판학교) 수료식

8월 20일 선

불장에서 2022

년도 전통문화

재 활용사업 의

왕 청계사 이야

기 인쇄소(경

판학교) 수료식을 거행했다.

주지 성행스님은 이날 지난 4월부터 10회에 걸쳐 진

행한 경판 학교 과정을 이행한 12명에게 수료증을 수

여하고 격려하는 한편 “목판 인쇄와 목판화의 전통은 

소중한 인쇄 문화로서 천년고찰 청계사에서 인쇄 전

통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런 일이다. 전

통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문화유산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는데 아낌없이 지도해 주신 국가무형문화재 

정찬민 각자장님을 비롯하여 실무자 그리고 프로그램

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청계사 목판(제135)’을 활용한 

경판학교 프로그램은 문화재청, 의왕시, 청계사, 컬처

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가 주관하여 청계사 및 의

왕시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무안내판으로 제작 설치하

는 프로그램으로써, 향후 청계사 이야기를 목판 안내

판으로 제작해서 보급 설치할 계획이다. <글 이현숙>

사 진 으 로 보 는 캠 버 리



3불기 2566년 8월 27일 토요일 (음 8월 1일)제250호

                  마음따라 찾아가는 산사순례 101

수국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23

길 8-5에 자리 잡고 있다. 

조선 세조임금은 1457년 8월, 세자 덕종

이 어린 나이로 숨을 거두자 이듬해 백

성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최소한의 비

용으로 검소하게 절을 지어 덕종의 넋

을 위로할 것을 명하여 착공 1년 만에 

완공하여 정인사라고 하였다. 

그 뒤 1471년(성종 2) 봄 인수대비가 

이 절을 중창할 것을 명하였다. 그리고 

궁중에서 절약한 물품을 쌀과 베로 

계산하여 경비에 보태 쓰도록 하

였다. 대왕대비는 국민을 부

역시키지 말고 노역에 대한 

삯을 주도록 하였다. 당시 

주변 지역에 흉년이 들었

으므로 사람들이 다투어 

공사에 참여하였다. 그 

해 10월 절을 완공하였는

데, 총 119칸이었다.

인수대비의 중창 이후 

절의 역사는 잘 알 수 없

으나, 그 뒤 불탔으며 

남은 건물도 퇴락하

여 폐사 상태에 이

르자, 1900년 초 

월초 거연이 고종

의 도움을 받아 

다시 중창하였

다. 1995년 주지 한자용이 법당 안팎을 금으

로 개금한 황금보전을 신축하였다.

건물로는 황금보전과 대웅전, 관음전, 요

사채 등이 있다. 

유물로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미륵불입상

과 관세음보살입상이 있다. 

이 절은 왕실의 비호를 받았고, 서울과 가

까운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이름 있는 학자와 문필가들이 이곳을 찾아 

많은 글을 남겼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정인지·최항·서거정·

노사신·성임 등이 이 절을 소재로 지은 시가 

수록되어 있다.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수국사 황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1239년경 전후에 조성되었다

고 추정되는 목조 아미타불상이다. 보물 제

1580호. 높이 104㎝로 연대를 알 수 있는 최

고의 목불상이라는 데 의의가 있으며, 모두 

36종 84점의 복장유물이 발견되어 복장품 연

구에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건장하게 보이는 이 불좌상은 육계가 큼직

한 편인데 중간 계주가 높게 솟아 있으며 나

발은 작고 촘촘하게 표현되어 있다. 

얼굴은 직사각형에 가까운 타원형인데 뺨

이 통통하고 양감 있는 윤곽은 개운사 아미

타상과 유사하고, 반쯤 뜬 눈과 도톰한 인중, 

양감 있는 뺨과 턱은 봉림사 아미타상과 비

슷한 편이다. 이마가 봉림사 불상처럼 넓지 

않으며, 작은 백호가 이마 중앙에 있지 않고 

눈썹사이에 표현된 것과 코가 긴 것은 개운

사 불상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곧고 긴 코와 아담한 코끝 모양은 장곡사 

약사불의 코와 비슷한 점이 있다. 이와 유사

한 머리와 얼굴형태의 불상은 1313년 작 민

천사 불두이어서 주목된다.

상체는 당당하면서도 건장한 편이고, 어깨

가 팽팽하고 볼록하며 U자형으로 터진 가슴

에 둥근 양쪽 가슴 사이로 둥근 배가 표현되

어 있는데 이런 상체는 개운사 아미타불상과 

연관성이 짙고, 봉림사 아미타불상과는 둥근 

배 표현이 없는 점만 제외하면 거의 동일하

다고 할 수 있다. 

결가부좌로 앉아 있는 하체는 오른발이 왼

발 위로 올려진 항마좌의 자세인데 양쪽 무

릎이 높고 큼직하며 안쪽으로 각을 이루고 

있는 형태는 역시 봉림사 불상이나 개운사 

불상과 동일한 것이다.

<정리 여여광>

한국불교 대표 종단 조계종 사찰은 전국에 3천 사암에 달 합니다. 이 사찰은  행정구

역상 25교구로 구성되며 각 교구마다 본사가 설치되어 소속된 말사 들을 관리하고 있

습니다. 본 기획지면으로 떠나는 ‘108성지 순례’는 25개 교구본사를 순례하고 ‘관음성

지’ ‘지장성지’ ‘미륵성지’ 주요 영험 기도처별로 찾아 나서, 신도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관음성지 77 수국사

법당 안팎을 금으로 개금한 황금보전 ‘특색’

최고의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물 제1580호

옛날 중국 사람들 가운데 숫자를 

이름으로 갖는 경우가 있었다. 이중 

일부는 별명이나, 일부는 그들의 실

제 이름이다. ‘초(焦)46’이라는 이

름을 가진 정원사가 살았다. 46은 

매우 세심하고 노련한 정원사였다. 

그는 많은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원예에는 어려서부터 경험이 쌓였

다. 

모두가 그의 기술을 칭찬했지만, 

곤충들에게 자비롭지 않다고 생각

했다. 많은 정원사들이 불가피하게 

곤충들을 죽인다. 그러나 46은 벌레

들이 그의 식물을 위협하건 안하건 

죽이길 즐겨하는 것 같았다. 

어느 더운 

여름날 46이 

셔츠를 벗고 

정원의 꽃을 

손보고 있을 

때, 개미구멍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매우 깊어 보였고 앞뒤로 움직이며 

일하는 개미들로 득실거렸다. 

“바로 이 때다!” 

46은 툭 말하며 부엌으로 달려갔

다. 차를 만들기위해  펄펄 끓고있

는 큰 독에 물을 퍼와 개미 구멍 속

으로 쏟아 부었다. 모든 개미들이 

데어 죽었다. 그러나 46은 매우 재

미있다는 듯 콧노래를 불렀다. 

개미의 보금자리가 없어지고 모

든 개미가 데워죽은 그날이후에도 

46은 여전히 꽃과 채소들을 재배해 

시장에 내다팔았다. 열심히 돈을 모

아 마침내 결혼하기에 충분한 자금

이 마련되었다. 30세가 넘은 46의 

친구들은 이미 자식들도 있다.

“미스 장(張)2 가 내 여자야. 그

녀는 매력적인 얼굴과 내가 이제까

지 본 중에서 가장 희고 귀엽고 부

드러운 작은 손을 갖고 있지. 아버

지에게 중매쟁이를 시켜 일을 주선

하도록 요청해야지.” 

46은 더 행복했다. 모든 것이 완

벽했다.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그의 팔에 가려운 작은 붉은 점이 

생긴 것이다. 그것을 긁자, 더 가려

워졌다. 그래도 그는 계속 일했다. 

그러나 날이갈수록 작은 붉은 점은 

더욱 가려워지고 퍼져나가더니 마

침내 상체 전부에 작은 붉은 점들이 

생겼다. 너무 가려워서 연장을 내려

놓고 집중해서 긁었다. 더 많이 긁

을수록, 더욱 가려워졌고, 더 많은 

붉은 점들이 

생겼다. 그는 

등을 나무에 

대고 비볐고, 

가슴과 팔은 

손으로 긁고, 다리는 발로 긁었다. 

그럼에도 너무 간지럽자 그는 긁어

서 피부를 열었고, 놀랍게도 각 붉

은 점마다 개미 한 마리씩 기어 나

왔다. 46은 가려움과 놀라움에 고통

을 겪다가 며칠 후 죽고 말았다. 

<중국 명나라 고승 

연지 주굉스님>

           사찰음식 배워보기 호박잎 된장 수제비

*재료:  밀가루 2컵, 호박잎 5장, 애호박 1/3개, 감자 1/2개, 청양고

추 1개, 된장 2T, 간장 2T, 소금 1/2t, 물 8컵, 식용유 1t

불상생과 방생의 공덕

생명사랑
이야기 100

90 46의 종말 

붉은 점마다 개미 한 마리씩 기어나와

성행스님의

	 원각경	강설(2)

경문 및 강설

1. 법회가 열리다

서분을 살펴보면 한 때 부처님께서 신통대광명장에 드셔서 모든 

정토를 나투시어 대보살마하살 십만 인과 함께 하셨다. 그 가운데 

문수사리보살을 위시한 열두 보살이 으뜸이 되어 여러 권속들과 함

께 여래의 평등한 법회에 함께 하셨다.

2. 법회에 들어가며

如是我聞하니 一時에 婆伽婆께서 入於神通大光明藏에 三昧正受

하시니 一切如來의 光嚴住持로서 是諸衆生의 淸淨覺地니라 身心이 

寂滅하고 平等本際로 圓滿十方하사 不二隨順하시며 於不二境에 現

諸淨土니라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바가바(부처님)께서 신통대광명장으

로 삼매에 드니, 이 삼매는 일체여래가 빛으로 장엄하여 머무는 자

리로서 모든 중생의 청정한 깨달음 이었다. 신심이 적멸하고 평등한 

본체로서 시방세계에 원만하고 불이에 수순하여 불이의 경계에서 

모든 청정 국토를 드러내었다.

講說 : 이것은 ‘원각경’ 서문의 일단입니다. 여기서부터 뒤의 ‘함

께 삼매(三昧)에 들어서 여래의 평등(平等) 법회(法會)에 동주(同

住)하시었다.’ 까지는 총괄적으로 깨달음과 믿음을 포함하는 서분

(序分)에 해당됩니다.

모든 경전의 앞머리에는 이러한 서분(序分)이 있는데 통서(通序)

라고도 합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성립된 많은 대승경전들도 모두 이 ‘여시아

문’으로 시작되는 까닭은 부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계

신 동안만 존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으로 부처님과 하나가 된 후대의 선지식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미래의 중생들이 그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당시 중

생의 근기나 현실에 맞도록 경을 설한 까닭에 모든 경전은 ‘여시아

문’으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때는 시(時)성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부처님과 제자들이 인

연이 맞아서 함께 모였을 때를 말합니다. 주(主)성취애 해당하는 

‘바가바(婆伽婆)’는 Bhagavat의 음역으로서 부처님의 다른 명칭입

니다. 만법에 자재하다는 뜻을 비롯하여 거룩하고 단아하며 길상이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높고 존귀하다는 뜻을 

지녔습니다. 신통대광명장(神通大光明藏)의 삼매는 처성취(處成就)

에 해당하며 진리자리法性淨土를 가리킵니다.

3. 십만명의 대보살이 함께 하였으니

與大菩薩摩訶薩十萬人과 俱,하시니 其名曰 文殊師利菩薩과 普賢

菩薩과 普眼菩薩과 金剛藏菩薩과 彌勒菩薩과 淸淨慧菩薩과 威德自

在菩薩과 辨音菩薩과 淨諸業菩薩과 普覺菩薩과 圓角菩薩과 賢善首

菩薩等이 以爲上首하니라 與諸眷屬으로 皆入三昧하여 同住如來平

等法會니라

그 때 십만명의 대보살이 함께 하였으니, 그 이름을 들면 문수사

리보살, 보현보살, 보안보살, 금강장보살, 미륵보살, 청정혜보살, 위

덕자재보살, 변음보살, 정제업보살, 보각보살, 원각보살, 현선수보살 

등이 상수제자가 되었다. 이 십 만의 보살과 그들의 권속 모두가 함

께 삼매에 들어가 여래의 평등한 법회에 머물렀다. 

講說 보살(菩薩)은 깨달은 중생이란 뜻이며 위로는 불지(佛智)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여 유정(有情,중생)을 깨우쳐 주는 

서원이 광대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십만 인이나 함께 모였다

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법문을 듣는 대상, 곧 중성취(衆成就)의 해당하는 부분

으로 여래의 평등법회는 곧 대광명장입니다. 이곳은 범부와 성인(聖

人)이 함께 뿌리박고 서 있는 곳이므로 대등한 입장에서 평등법회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청법하는 대중이 반드시 함께 삼매에 들어

간 연후에야 비로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처와 보살의 차이는 부처님은 깨달은 각자(覺者)를 말하고 보

살은 부처님이 깨달은 길을 따라 발심 수행하여 여래지에 이르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원각경’은 부처님과 12명의 큰 보살과의 대화를 통하여 원각의 

자리를 설하여 일체중생을 피안의 세계에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두 보살의 자리에 우리들 각자를 대입시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러면 ‘원각경’은 최고의 깨달음으로 가는 마음 수행의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만드는 법:

1. 밀가루에 물, 식용유, 소금을 넣고 반죽한다.

2. 호박잎은 억센 줄기를 제거하고 손으로 치대어 파란 물을 버린다.

3. 감자와 호박은 채 썰고 청양고추는 어슷썬다.

4.  냄비에 물을 넣고 된장을 풀고 끓으면 감자, 호박잎을 넣고 끓이다가 

수제비 반죽을 얇게 떼어 넣고 호박과 청양고추를 넣고 끓인다.

5. 마지막에 간장으로 간을 맞춘다. <정리 주향진성>

청계사 정기법회 안내

◇ 초하루 법회
  음력 매월 1일 오전 10시 30분

 (회주 종상 큰스님 또는 주지스님 법문) 

◇ 3일 신중기도
  음력 매월 1∼3일 오전 10시 30분 

◇ 보름법회
  음력 매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다라니주력기도) 

◇ 지장재일 법회
  음력 매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광명진언사경)

◇ 관음재일 법회
  음력 매월 24일 오전 10시 30분(금강경독송)

◇ 어린이·청소년 법회
  매월 2, 4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불교 대학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불교 경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시민선원
  매주 월, 수,  오후 2시, 저녁 7시

  경내 선불장

◇ 마사회 법회
  매월 첫째주 월요일 11시

  청계사 설법전

◇ 서울구치소 법회
  매주 수요일

  서울 구치소

◇ 의왕경찰서 법회
  매월 1회

  의왕경찰서

◇ 새벽 예불
  매일 새벽 4시

◇ 사시마지 기도
  매일 오전 10시 30분

◇ 저녁예불
  매일 저녁 6시 30분

◇ 문   의
  종무소 (031)426-2221/426-2348

  은행계좌：109-058786-01-413

  중소기업은행 (예금주：청계사)

※ 차량안내

미가참치(구 오성갈비)앞에서 매일 오전 9시와 10시

에 출발합니다. 초하루나 큰 법회(입춘, 초파일, 칠석, 

동지)에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수시로 운행합니

다. 내려가는 차편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황금보전에 봉안되어있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알 립 니 다

청계사보는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사건, 사

고, 미담, 사진 등)를 기다립니다.

또한 ‘청계사보’를 함께 만들 신심 있는 

출판부원을 찾습니다. 신문제작과 법보시

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

니다.

● 문의 : 청계사 출판부

● 부장 : 조여래장 010-8382-2125

● 총무 : 주향진성 010-3745-4525

메일주소 : cksb108@hanmail.net



우란분절은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

해 안거를 마친 승가에 공양을 올려 공

덕을 짓는 날입니다. 우란분절(盂蘭盆

節)은 우란분재(盂蘭盆齋) 또는 백중

이라고 하며, ‘거꾸로 매달려 있는 이

를 구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

다.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생전에 악행

을 많이 저질러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

는데,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하는 방

법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목련존

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안거 마지

막 날에 어머니를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과 승단에 공양을 올렸

고, 이후에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지옥에서 벗어

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

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낌없이 베푸는 보시의 

공덕은 한량이 없습니

다.

<불교성전>의 제3장 

2절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통해 올바른 보시

와 공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

인보다 승가에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큽

니다. 보시라는 선한 행동은 그 사람에

게 공덕(功德)이 되어 돌아갑니다. 모

든 보시는 공양을 받는 대상, 공양물, 

공양 올리는 사람의 마음이 모두 청정

해야 최고의 공덕이 됩니다.

‘공덕’이 되는 보시는 크게 세 종류

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을 보시

하는 것, 법을 보시하는 것,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입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베풀 수 있는 보

살행 ‘무재칠시(無財七施)’는 눈의 보

시, 환한 얼굴의 보시, 말의 보시, 몸의 

보시, 마음의 보시. 자리의 보시, 집의 

보시입니다. 경전에서 보시의 이익만

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세히 알고 보면 

셀 수 있는 많은 이익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이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보

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

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

라도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보시를 실

천하고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며 더 노

력해야 합니다.

음력 7월 15일은 스님들의 안거가 끝

나는 시기이며 농사짓는 이의 입장에

서도 가을에 결실을 거

두는 작물이 무르익어가

는 시기이며, 게다가 보

름달이 뜨는 보름날이니 

그야말로 최고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1년 중 아주 좋은 날을 

기준으로, 목련존자의 

효심을 생각하면서 우란

분절을 결정으로 삼아 

49일 또는 21일 동안 기

도 정진하는 것은 참으

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 기도기간을 

우리는 자신을 발전시키는 절호의 기

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백중기도 기

간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

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던지 원력을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백중기도는 대체로 

긴 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

에 실천할 내용을 원력으로 삶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백중 기도 기간

만이라도 ‘매일 부모님께 전화하여 안

부 여쭙기를 실천하겠다’는 것 일주일

에 한 번씩 봉사활동 하는 것들도 훌륭

한 원력이 되겠습니다.

제250호 불기 2566년 8월 27일 토요일 (음 8월 1일) 4청계사 부설 지적장애 거주시설

녹향원

백중

지혜의 등불

보시는 공양을 받는 대상, 공양 올리는

사람의 마음 모두 청정해야 최고의 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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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스님
<청계사 주지 

녹향원 이사장>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이 세상 끝까지 간다.

녹향원은 의왕시 청계로376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ㅈ

산하시설로 청계사에 

운영·지원하는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이달의 후원금

후원금을 보내주시려면

알려드립니다

금 3,24,000원

◎국민은행 : 870501-00-008169
(예금주-녹향원)

녹향원이 법인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후원금 계좌를 개설 하

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후원을 계

획하시는 후원자분들은 위의 후

원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후원자님

들은 기존 계좌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CMS 자동이체는 녹향원을 방문

하시거나 매달 초하루법회에서 후원

모집 부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후원가족 자원봉사자 모집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

다. 주1회 학습지도, 청소, 목욕봉사

를 합니다. 뜻을 함께 하실분은 

·녹향원 : 031)426-6698  

·청계사 : 031)426-2348, 2221

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녹향원 자원봉사 명단

후원자님! 소중한 인연공덕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예금계좌 : 국민 870501-00-008169  녹향원

354-A지구

국제라이온스클럽

쥐  띠

36년생 지금의 내 위치를 냉
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라. 48
년생 신장이나 비뇨기 계통 질환이 우려된
다.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받자. 60년생 교양
의 폭을 넓히고 전문 지식을 갖출 최적의 
시기. 72년생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게 도
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84년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라. 겸손과 양
보만 미덕이 아니다.

호랑이띠

38년생 길이 보이지 않으면 
다 내려놓고 멍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50년생 쉼표가 필요하다. 번뜩 새로운 아
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으니까. 62년생 최
신 디지털 원시인에 포함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74년
생 부부에게 소소한 의견 충돌은 삶의 활
력소가 될 수 있다. 86년생 급할수록 상황
을 재점검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용  띠

40년생 내 의견이 옳다는 주
장을 하다 보면 분위기도 험악해진다. 52년
생 평소 아랫사람에게 베풀자. 후배에게 사
정할 일이 생긴다. 64년생 기대치를 너무 높
게 잡지 말 것. 체력 소모만 크고 결과는 신
통찮다. 76년생 언쟁할 일이 자주 생긴다. 
말을 줄이고 적을 만들지 말자. 88년생 여
성과 어린이 관련 상품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다.

말  띠

42년생 남이 내 공을 몰라주
더라도 대범하게 넘기자. 54년생 오래 걷지 
않아도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라. 66년생 
심혈관 계통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
다. 조기 진단과 조기 예방이 최선이다. 78
년생 해외로 눈을 돌려보자. 의외로 그쪽에
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90년생 
내가 할 일마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내
가 있어야 할 명분이 사라진다.

원숭이띠

44년생 정당한 내 몫 외에 더 
큰 것을 기대하지 말라. 욕심이 화를 부른
다. 56년생 노력해서 얻은 정당한 내 몫은 
양보하지 말라. 68년생 채권 채무 소송에서 
자칫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로 바뀔 수 있으
니 정신 바짝 차리자. 80년생 차 타고 내릴 
때, 지하철 공사장 복개도로 위를 지날 때 
주의. 92년생 동갑내기와 연애 중인데 상대
가 헤어지자고 하면 미련 없이 헤어지라.

개  띠

34년생 남의 싸움을 말리다 
자기 싸움이 되고 관재로 이어진다. 46년생 
타고난 복을 감안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 
흉이 늘어날 뿐이다. 58년생 배우자에게 
베풀어라. 배가 되어 돌아온다. 70년생 사
업이든 프로젝트든 확장보다 내실 있게 하
는 쪽이 이득이다. 82년생 과욕을 부리지 
말라. 타고난 복을 감안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 흉이 늘어날 뿐이다.

소  띠

37년생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머뭇거리거나 좌절하지 말자. 49년생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보다는 힘들어도 앞으
로 나아가는 쪽이 백번 낫다. 61년생 산다는 
게 별거냐?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
면 되는 거지. 73년생 신뢰를 얻기는 어려워
도 잃는 건 한순간. 인간관계나 고등 수학
이나 다를 게 뭐람. 85년생 덥고 습한 날씨 
몸과 마음 지치지 않게 건강에 신경 써라.

토끼띠

39년생 막혔던 운세의 숨통

이 트인다. 자금 사정도 원활하다. 51년생 보

류했던 기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되었다. 63

년생 내 존재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취

미 활동 모임도 부지런히 참석할 것. 75년생 

경쟁자를 의식할 것. 내게 과할 정도로 친

절한 동료도 경계 대상이다. 87년생 과욕을 

버리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대가를 얻는다.

뱀  띠

41년생 실물수가 있다. ATM
기에 카드를 꽂아둔 채, 백을 의자에 놓아
둔 채 자리를 뜨는 식이다. 53년생 다른 사
람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65년생 일상의 소
소한 건망증이 느는 거 같다. 운동과 머리 
쓰는 놀이를 하자. 77년생 휴대폰이나 컴퓨
터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관리에 신경 쓸 것. 
89년생 안방을 기준으로 북쪽에 창문이 있
으면 방충망이 아닌 방범창을 꼭 설치.

양  띠

43년생 귀가 얇을수록 폭망
의 제물이 된다. 독버섯일수록 화려하다. 
55년생 주위의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67년생 서북쪽이나 북쪽
으로 여행은 삼갈 것. 부득이한 경우 대중
교통을 이용. 79년생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부동산 거래는 금물. 91년생 직장
인은 싫어도 자리를 지킬 것. 운세가 저조
할 때는 복지부동이 정답.

닭  띠

45년생 혼자 삭이지 말고 누
구한테라도 속내를 털어 근심에서 벗어나라. 
57년생 완벽함을 도모하려다 보니 매일매일 
스트레스가 쌓인다. 69년생 신자가 아니어도 
마음이 허전할 때 집에서 남쪽에 있는 교회
나 사찰을 찾으면 좋다. 81년생 혼술족이 는
다더니 술을 가까이 하지 마라. 93년생 연인
에게 일상의 불만을 늘어놓지 말라. 속으로
는 너만큼 피곤하다고 투덜대고 있다.

돼지띠

35년생 여러 가지 난관이 닥
치더라도 오래가지 않으니 태연하게 대처
할 것. 47년생 눈 뜨고 코 베일 수 있으니 
어떤 결정도 하지 말자. 59년생 수면 패턴
은 꾸준히 지키고 취침 시 조명은 완전히 
점등. 71년생 자금 회전이 순조롭고 수입
도 상승하나 돌발적 사고를 조심할 것. 83
년생 마음먹은 일은 생각과 동시에 실행해
야 성공.

(운(運)은 있지만 
정해진 운명(運
命)은 없습니다. 
운은 노력한 결
과입니다.)

<정리 심 대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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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런 옷의 표백 빨래에는 귤껍질 이용

산지 얼마 안되었음에도 금새 누렇게 변

하는 속옷의 제 색깔을 살리는 데는 몸에 

별 로 안 좋은 표백 약품보다 귤껍질이 더 

효과적이다. 먹고 난 귤껍질을 모아 두었

다가 말려서 물에 끓인다. 그리고는 깨끗

하게 빤 속옷을 몇 분 정도 담가둔 다음에 

꺼내서 맑은 물에 헹구면 천도 상하지 않

고, 눈부실 정도로 새하얗게 되면서 기분

까지 상쾌해진다.

•양배추를 한꺼번에 전부 벗기려면

양배추로 쌈을 해 먹기 위해서는 잎을 

하나씩 일일이 벗겨내야 해 번거롭다. 그

러나 양배추의 가운데 심을 도려낸 후 큰

그릇 속에 뒤집어 담아 놓고 그 구멍을 통

해 뜨거운 물을 붓는다. 

양배추가 흠뻑 젖도록 부은 후에 뚜껑을 

덮고 잠시 그대로 놓아두었다가 껍질을 벗

기면 바나나 껍질처럼 쉽게 벗겨진다. 

 <정리 황청량심>

☞ 생활의 지혜 ☜

녹향원 후원자 명단 (2022년 7월 1일 ~ 2022년 7월 31일)

직접후원

후원금: 5,000원-정계영, 김중호, 가진

후원금:10,000원- 한유영, 김영숙, 김순임, 손선중, 변일용, 

박경선, 유종경, 유수연, 유성화, 박정현, 

임헌재, 이인숙

후원금:20,000원-김상윤, 조점이

자동납부

후원금: 5,000원- 김경숙, 심영화, 김기범, 한승호, 이환앵, 

김미현, 박소용

후원금:10,000원- 주은숙, 한경원, 이귀라, 김도희, 김일남, 

김자현, 한승연, 이태동, 임세이, 한의석, 

박미자, 한준수, 한각수, 윤석호, 이고은, 

한지윤, 김선영, 우용욱, 노경숙, 한금자, 

황의환, 유인순, 심준흠, 이승희, 이은희, 

김숙희, 김정현, 김진혁, 박호준, 안종수, 

한수용, 정현식, 원은희, 김희면, 하용권, 

이인숙, 원영수, 이금선, 권은정, 조학래, 

신영선, 손성순, 서연순, 김창식, 윤미애, 

조수현, 조현상, 조한진, 홍명희, 박정수, 

조형근, 최영선, 성담스님, 지현스님

후원금:15,000원-박성준, 신영옥

후원금:20,000원- 김재기, 김재태, 박정선, 백공덕, 곽경희, 

고재준, 박정묵, 박은영, 이미매, 박민주, 

이원철, 김나현, 신지현, 김대희, 보람광고 

후원금:30,000원- 윤채규, 김형태, 송생금, 김경연, 구은정, 

이영순, 윤석태

후원금:40,000원-정희윤

후원금:50,000원-이종우, 김중철, 진향기, 안혜경

후원금:100,000원- 유병주, ㈜범양전력, 추준호, 

                          ㈜메트로병원장례식장

후원금:250,000원-㈜천은엔지니어링

후원금:1,000,000원-(주)명성에프엠씨

물품 후원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주방세제, 섬유유연제, 이회용턱받이, 세제, 스파우트 탐, 네일케어4종세트,

구연산, 수딩젤로션, 세탁비누, 세탁망, 유아빨대컵, 베이킹소다, 티셔츠, 일회용마스크

파리바게트인덕원점-빵, 유병주-아이스크림, 임유경-수박, 참외 청계사-과일, 현영선-자두, 수박, 

최형용-수박, 파인애플, 윤성우-수박, 유육남-바나나, 명성FMC-빵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2022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수입 지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지정 90,000  사무비 2,994,905

비지정 3,150,000  사업비 397,500

기타  재산조성비 

합계 3,240,000  합계 3,392,405

전월이월금 31,688,043

수입 3,240,000

지출 3,392,405

차기이월금 31,535,638

“더위와 함께 살아요~”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폭염 피해 예방교육 실시

우리들의 따뜻한 사랑이야기

새 후원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찜통 같은 여름철 무더위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무더운 여름 폭염에 거주인분들

과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폭염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더운 시간을 피하고 보양식과 충분한 

잠으로 건강하게 여름을 지낼수 있는 방

법에 대한 교육과, 음식을 안전하게 섭취

할 수 있도록 식중독 등에 대한 예방 교

육을 진행했다.

이번 여름도 녹향원 가족들이 건강하

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글 간호사 이승희>


